
글자동물원

이안 시 | 최미란 그림

문학동네 | 초등 전학년

1-1 국어 나 수록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충주시 대표도서

활 동 1  시詩 -갈피 만들기
책을 덮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 들 때 읽던 곳을 찾기 쉽도록

책 사이에 끼워 두는 물건을 책갈피라고 하지요.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읽고 싶은 시를(한 구절도 좋아요) 책갈피에 옮겨 적어 보세요.

시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어요.  



활 동 2  선물하는 시
시를 읽다 보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 같아요. 

웃음이 새어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어요. 

시를 읽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선물하고 싶은 시를 골라 편지지에 옮겨 적고

내가 느낀 감동을 선물해 보세요.



활 동 3  소리가 같은 글자와 숫자
『글자동물원』에는 재미있는 시들이 많아요. 

「1학년」이라는 시를 감상해 봐요. 

숫자와 한글의 발음을 이용해 재밌는 시를 완성했어요. 

여러분도 숫자를 넣어 시를 지어 보세요.

1학년

 세상은 참 궁금하고 2상해 

아직 1어나지 않은 1들2 많거든 

2렇게 쓸 줄도 안다니까

5섯 밤만 자면 내 생1



콩, 너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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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1  나는 시인
아래 시를 감상해 보세요. 교실 풍경과 인물들이 눈앞에 잘 그려져요.

오늘 여러분의 교실 풍경은 어땠나요? 시로 만들어 볼까요?

2학년 교실 칠판

<장난치는 사람 적기>

김현우: 1번 장난했음

강지호: 1번 장난했음

강지호: 창문에 올라갔음

강지호: 선생님 의자에 안졌음

강지호: 오늘도 세수 안 했음



활 동 2  시로 떠올려 보기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지구의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지구의 일」이라는 시를 보고 지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잎이 피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살구가 노랗게 익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혀 썩고

그러면 거기 어린 살구나무가 또 

태어나지

그 살구나무가 해와 바람과 물과 

세상의 도움으로 자라서

또 살구가 열린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니?

또

작은 새들이 마른 풀잎을 물어다가 

가랑잎 뒤에

작고 예쁜 집을 짓고

알을 낳아 놓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니?

다 지구의 일이야

그런 것들 다 지구의 일이고

지구의 일이 우리들의 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지구의 일을 방해하면 

안 돼

지구입니다. 지구가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고 동그라미에 적어 보세요.



활 동 3  띠지 만들기
책에 두른 띠 모양의 종이를 띠지라고 해요. 

띠지에는 책을 소개하는 말을 짤막하게 담거나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적어요.

책 속 좋은 구절을 옮겨 적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띠지를 보고 ‘아, 이 책 읽어 보고 싶다!’ 생각해요.

『콩, 너는 죽었다』를 한 번 더 천천히 읽고 띠지를 만들어 보세요.

띠지에 들어갈 내용 생각하기

➊ 이 책을 소개합니다 :

➋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 :

➌ 책 속 좋은 구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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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글씨

활 동 1  숨은글씨찾기
시인이 쓴 「숨은글씨찾기」를 참고해 

나만의 숨은글씨찾기를 만들어 보세요.

다 쓴 시를 친구들에게 보여 주세요. 

과연 내가 숨긴 글씨를 친구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숨어있는것이무얼까요

어린이여러분잘찾아보세요

빨리빨리눈이핑핑돌기전에

한번본거또보고얼른찾아요

다찾으면오징어구워줄게요

오징어먹다남기면마빡한대

숨은 글씨

기린, 이빨, 아기, 이리, 똥, 고구마



활 동 2  맛있는 소리 찾기
시인은 맛있는 소리로 “콰륵 콰륵” “코로록 칵칵” “칵칵 코로록”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맛있는 소리를 찾아보고, 그 말을 이용해 시를 써 보세요. 

그리고 느낌을 살려 낭송해 보세요.

내가 찾은 맛있는 소리

(                                             )

맛있는 소리

 콰륵 콰륵

콰륵 콰륵

과자 먹는 소리에

달려가 보면

엄마 김치 먹는 소리

코로록 칵칵

칵칵 코로록

사탕 깨무는 소리에

달려가 보면

엄마 깍두기 먹는 소리

김치 깍두기 주제에

날 군침 흘리게 해?

다 먹어 버리겠다!



활 동 3  랩 동시 써 보기 
랩처럼 동시를 써 봐요. 어렵다고요? 

시 「넘어 선, 안 될 선」을 감상하고 나면 좀 쉬워질 거예요.

넘어 선, 안 될 선

넘어오지 마 이 선

넘어오면 다 내 꺼

샤프 볼펜 지우개 수첩

하나라도 넘어오면 다 내 꺼

왜 이렇게 야박해

뭣 땜에 날 미워해

화난 게 있으면 얘기해 내게

꼬인 우리 사이 다 풀어 줄게

다 필요 없고 알 거 없고

너란 애는 지겨워 제발 저리 고고

어? 샤프가 넘어왔네 내 꺼

지우개가 넘어왔네 내 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샤프 볼펜 수첩 다 줄게

부탁이야 돌려줘 지우개

우리 사이 가른 선 지우게

넘어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모든 걸 다 잊고

즐거웠던 때로

넘어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

눈부신 오후 햇살

행복했던 때로


